
“2011년은 고려대장경이 편찬된 지 1000년이 되
는 해입니다. 1000년 전 거란의 침입으로 사라진 대
장경을 복원해 부처님께 봉안하는 날입니다. 이 자
리는 고려대장경의 1000년을 기념하고, 자축하는
잃어버린 1000년을 되찾는시간입니다.”
옻칠된 경함(經函)이 열렸다. 두루마리 형태의 경

전이 모습을 드러냈다. 쪽빛 종이(紺紙) 겉옷을 입
고 있었다.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 고려대장경연구
소 이사장 종림 스님(한일공동 초조대장경복원간행
위원회 공동위원장),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조계종
문화부장 효탄 스님, 대구 부인사 주지 종진 스님은
갓 태어난 아기를 다루듯 흰 장갑을 끼고 조심스레
경전을 펼쳐보였다. 반짝반짝 빛나는 한지는 잡티
하나 없는 아기 피부처럼 하얗다. 그 위에 새겨진 경
구의활자는힘이 넘쳤다.
1011년(고려현종 2년) 조성됐던우리나라최초의

한역 대장경 초조대장경 복원간행본이 2011년 3월
19일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최초로 공개됐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2004~2009년 국내 및 일본에

소장된고려 초조대장경인경본디지털구축을완료
하고, 2010년 2월부터 동화사·대구시와 함께 고려
초조대장경복원간행사업을추진하고있다.
초조대장경 복원불사를 묵묵히 일궈온 종림 스

님은 새 천년의 꿈이 새로 그려지기를 바랐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1000년 전 초조대장
경 판목이 봉안됐던 팔공산 부인사와의 인연으로
복원본 봉정식을 팔공산 동화사에서 하게 됐습니
다. 만들어진 것은 부서지기 마련이지만 부처님의
말씀이 오래 전해지기를 바라는 건, 또한 중생의 마
음입니다.”
스님의얼굴에는수줍은미소가사라지지않았다.

이날 고려 초조대장경 복원간행본을 부처님께
올리는 봉정식이 진행됐다. 봉정식에는 동화사 조
실 진제 스님, 주지 성문 스님, 조계종 문화부장 효
탄 스님,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 대
구 부인사 주지 종진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종회 의장 혜명 정사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증명법사인 진제 스님은“고려 초조대장경 중

100권을 1차로 복간해 봉정법회를 여는 것은 다시
한 번 불보살님의 가피를 빌어 한국불교가 세계의
정신문화를 선도하고, 남북평화통일과 세계평화 성
취를 발원하기위함이다”라고 말했다.
성문 스님은“초조대장경 복원은 불교 만의 자

랑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경축해야 할 일이다. 우
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무한 동력이 민족 문화
에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은
불교의 사상과 문화”라고 말했다. 이어 성문 스님
은“불교문화를 왜곡ㆍ폄훼하는 일에 대해서는 섭
수(攝授)와 절복(折伏)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조계종 문화부장 효탄 스님은 총무원장 자승 스

님을 대신해 낭독한 치사에서“초조대장경의 새로
운 복원불사가 지식 문화사를 아우르는 문화의 르
네상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과 동화사, 부인사 및 국내외 소장
기관에감사의뜻을 전했다.
이번에 공개된 복원간행본은 1011년 처음 조성

된 우리나라 최초의 한역 대장경 초조대장경이다.
초조대장경은 종이와 인쇄 기술 등 고려의 문화역
량이 총집결된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
고 있다.
초조대장경 경판은 고려의 수도 개경 현화사 등

에서 판각 후 대구 팔공산 부인사로 옮겨져 보관해
왔다. 그러나 1232년(고려 고종 19년) 몽고의 침입
으로 불타 없어졌다. 이후 조성된 것이 해인사 팔만
대장경이다. 목판본으로 남아있는 해인사 팔만대장
경과는달리 초조대장경목판본은거의 없다.

이번에 복원된 초조대장경은 소실 후 최초로 복
간된 것으로, 초조대장경 6000여 축 중 국내 250
여권과 일본 남선사, 대마도 등지에 남아있는
2500여 권의 인쇄본(인경본 印經本)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초조대장경 복원간행위원회(공동위원장 종림)는

고려 전통 한지제작법을 이어오고 있는 김삼식·장
용훈 한지장이 종이를 사용하고 원본을 촬영한 뒤
실크스크린 작업으로 복원했다. 경함 제작 업체 선
정에도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고려시대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살렸다. 원본에 따라 국내 것은 두루
마리 형태, 일본 것은 접이형태로만들었다.

두루마리 형태의 경전은 배흘림 양식 모양의 축
(軸)을 중심으로 말았다. 겉을 싸고 있는 감지(紺紙)
는 쪽염색으로 본문의 2분의 1 크기를 사용하고, 먹
인경방식으로인쇄된 복원간행본의본문은 23행 14
자를 기본으로 구성했다. 경전은 생 옻칠한 소나무
경함에 40권 씩 보관되며 1차로 제작된 복원본은
동화사에 100권, 대구시에 100여 권을 전달하고 3
월 30일 일본 남선사에도 100권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2011년 100권, 2차년도 400권, 3차년도 500권,
4차년도 500권, 5차년도 540권을 각 3부씩 펴낼 예
정이다. 초조대장경 복원간행 사업에는 연간 60억
의예산이투입된다.

52011년 3월 30일수요일 / 불기 2555년현장속으로제829 호

초조대장경 복원, 문화 르네상스로 이어지길
초조대장경복원간행위, 대구 동화사서 고려 초조대장경 복원간행본 봉정식 … 대구 동화사·일본 남선사·대구시에 봉안

(왼쪽부터)대구부인사주지종진스님,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종림스님, 동화사조실진제스님, 동화사주지성문스님, 조계종문화부장효탄스님이복원간행된초조대장경을대
중에공개하고있다.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종림스님은“잃어버린천년을
되찾는시간이다. 초조대장경이조성1000년의시간과공
간에함께있다는것만으로도인연이있는존재”라고인
사말을했다. 

(오른쪽부터)성문스님, 효탄스님, 종림스님, 종진스님
이 초조대장경 복간본을 3월 19일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
전에서봉정하고있다.

동화사에서 진행된 봉정식에 이어 3월 30
일 일본 교토 남선사에 새로 복간된 초조대장
경이 전달된다. 남선사에는 초조대장경이
1800여 권이 소장돼 있었으며 디지털 자료화
작업 등에 자료를제공한답례다. 
기념 행사로는 9월 1~4일 대구 팔공산집단

시설지구 내에서 산중전통장터 승시가 열리
고 9월 23일~11월 6일‘2011 대장경천년 세
계문화축전’이개최된다.
1000년 한일공동 초조대장경복원간행위원

회와 고려대장경연구소는 6월 26~29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와 유네
스코 한국조직위원회는 9월 28~29일 창원컨
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연다.
5~8월 서울 호림박물관 , 7월 19일~9월 25

일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전시실, 9월 20일~11
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불교
중앙박물관, 9월 23일~11월 6일 해인사 인근
에서 초조대장경특별전시도마련된다.

글=이상언기자, 사진=박재완기자

#1000년 기념 행사 일정

고려 문화역량 결집된 민족문화유산

국내외 인쇄본 모아 천년만의 간행

2011년고려초조대장경판각1000년의해를맞아복원간행된
초조대장경의모습.


